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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태양의�도시�서울’�이끌�에너지�프로슈머�육성�필요�

서울시는작년말 ‘태양의도시서울’을발표하여태양광1백만가구보급과에너지프

로슈머 확대등을계획하였다.�에너지 프로슈머가확대되기 위해서는무엇보다시민의

참여가활성화되어야하고생산된남는전력이수익과연결되는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에너지 프로슈머

(Consumer)는 대용량생산과소비라는흐름을다양한생산자와분산형 에너지의

사용으로 바꾸는 것이다.�궁극적으로 지역기반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산형 전력

망이 늘어나 지역단위의 자립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현재는프로슈머가태양광발전으로생산한전력의수익성이없어전력이남아

도거래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게다가태양광설비의초기설치비용은많

이 들지만,�전기요금부담은오히려 낮아졌다.�전기요금의 누진제가축소되면서 가계

전기요금의인하로인식되어에너지프로슈머시장의위축으로이어지고있다.�또한이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정책은 수립되었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소규모�분산형�전원�교육·홍보로�사회�수용성�향상�

지금처럼태양광발전단가가전기요금보다비싼상황이유지된다면에너지프로슈머

가�활성화될가능성은희박하지만,�에너지 프로슈머의제약요인을바로알고시민에

게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면분산형자원활용방안을넓혀나갈수있을것이다.�분

산자원중개시장모델은중개소에서모집된분산자원을거래소나시장에서판매하는

것이므로현재의 전력거래체계에서 분산형 전원(電源)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다.

그리고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교육과홍보가 필요하며,�중개사업자를 활용한

분산자원모집은에너지 프로슈머의사회적 수용성을높이는방안이 될수있다.�태

양광설비를직접 설치하여 소규모전력거래에참여하는방법 이외에도시민투자를

통해소규모전력거래에참여할수있다.�에너지 프로슈머가 질적·양적으로성장한

다면 다양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고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